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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평범한 나의 느긋한 작가생활』을 잇는 

           마스다 미리 버전의 ‘작가로 산다는 것’

2012년 12월 말, 일본 만화가 마스다 미리의 대표작 ‘수짱 시리즈’가 국내에 상륙했

다. 이 시리즈는, 독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 속에서 국내에 처음으로‘30대 싱글 여

성의 삶’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5년이 지났어도 새로운 독자들의 반응은 한결 같

다.“이거 내 이야기잖아.”

여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하나의 장르가 된 ‘마스다 미리.’작가의 삶이 이토록 궁금한 

적이 또 있을까. 우리의 일상과 생각을 콕콕 집어내는 작가인 만큼, 마스다 미리에 대한 

궁금증은 여느 작가에 대한 관심과 궤를 달리 한다.

이미 『평범한 나의 느긋한 작가생활』을 통해 마스다 미리는, 아주 평범한 보통의 사람

이 어떻게 작가가 되었는지를 그려낸 적이 있다. 이 책은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은 물론이

고, 이제 막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인생 바이블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이번에 마스다 미리는 『차의 시간』을 통해‘마스다 미리 버전의 작가로 산다는 

것’을 내놓았다. 이 책은 슬쩍 보면, 카페에서의 에피소드를 나열한 것처럼 보인다. 마스

다 미리는 국내의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주로 카페에서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곤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가장 보통의 사람들의 가장 일상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작가이

기에,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렇기에 이 만화는 마스다 미리의 작가적 

습관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나에게 필요한 시간, 멍 때리는 차의 시간

이 만화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삶에는 꼭‘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카페에서 마스다 미리가 하는 일은 대부분 ‘관찰’과 ‘멍 때리기’이다. 현대인들은 

sns라는 온라인을 통해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관계를 만든다. 그렇다면 sns의 오프라인 

버전은 무엇일까. 우리가 직접 사람을 만나 소통하는 곳은 어디일까. 마스다 미리는 그것

을 ‘카페’에서 찾는다. 현대인들에게 카페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공간인 것이다. 

우리는 카페에서 잠시 한숨을 돌린다. 현대인들이 멍 때리는 유일한 순간은 카페에서 온

다. 그냥 ‘문득 떠오른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곳. 치밀하게 전략 같은 것을 고민하

지 않아도 되는 곳. ‘그냥 무언가’를 생각하고 말해도 되는 곳이다.

마스다 미리는 카페에서 ‘문득 떠오른 무언가’라는 삶의 파편에 공을 들인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느긋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카페에

서 잠시 마음을 놓아도 좋다고, 느긋한 작가 마스다 미리는 우리를 또 이렇게 위로해준다.

-카페 에피소드가 한가득

마스다 미리 작품의 특징 중 하나는, 디저트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다. 그는 디저트 에세이

를 출간했을 만큼‘음식’에 대한 관심을 작품에 끊임없이 반영해왔다. 무엇보다 이번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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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카페에서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는 만큼, 디저트 이야기가 풍성하게 등장한다. 

일본의 유명한 카페와 디저트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마스다 미리의 개

인적인 품평과도 만날 수 있다. 

● 작가의 말

차의 시간에 문득 생각한다.

흔히 ‘인생의 반환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반환점을 찍고 온 사람이 있나?

커피를 마시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다,

가게를 나올 때는 잊어버린다.

그래도 인생에 대해 생각한 오후다.

차의 시간은, 문득 떠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인간다운 시간이었다.

-마스다 미리

● 지은이 소개

마스다 미리

1969년 오사카 출생.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에세이스트. 진솔함과 담백한 위트로 진한 
감동을 준 만화 ‘수짱 시리즈’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화제의 작가로 떠올랐다. ‘수짱 시리
즈’와 더불어 수많은 공감만화와 에세이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일본뿐만 아니라 3~40대 
여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마스다 미리의 대표작 ‘수짱 시리즈’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아무래도 싫은 사람』 『수짱의 연애』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시리즈는 
2012년 일본에서 영화화되었고 2015년 국내에서도 상영되어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
았다.
이외에도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한 세 명의 여자 친구들이 주말마다 숲으로 놀러가 도시에
서의 힘든 일상을 치유하는 『주말엔 숲으로』, 고령화 가족을 주인공으로 한 『평균 연
령 60세, 사와무라 씨 댁의 이런 하루』, 남녀의 입장차이를 남매라는 관계를 통해 유머
러스하게 묘사한 『내 누나』, 아이 없이 둘만 사는 딩크족 부부의 이야기를 다룬 『치에
코 씨의 소소한 행복』 등의 만화 시리즈물을 꾸준히 출간하고 있다. 

● 옮긴이 소개

권남희

일본문학 전문 번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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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 책으로는 마스다 미리의 에세이 『여자라는 생물』『어느 날 문득 어른이 되었습니
다』『잠깐 저기까지만,』『여전히 두근거리는 중』을 비롯해 무라카미 하루키의 ‘무라카
미 라디오 시리즈’와 『더 스크랩』『빵가게 재습격』, 히가시노 게이고의 『질풍론도』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